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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 2025년 6월 2일 
	차백신연구소, 2025 바이오 USA에서 백신 기술력 알려

· 한국바이오협회 운영 ‘한국관’에 부스 마련, 글로벌 파트너링 강화
· IR 행사 참가, 대상포진·B형간염 백신 개발 전략 소개
· 글로벌 바이오기업들과 기술이전, 공동개발 등 협력 기회 모색



차바이오텍 계열사 차백신연구소(261780, 대표이사 염정선)는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2025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에 참가한다.

차백신연구소는 바이오 USA에서 대상포진 예방백신 ‘CVI-VZV-001’과 B형간염 백신 ‘CVI-HBV-002’의 기술이전이나 공동개발 등에 초점을 맞춰 홍보할 예정이다. 한국바이오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한국관에 부스를 마련해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링 활동을 펼친다.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남미 등 지역별 파트너를 발굴해 파이프라인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바이오 USA의 공식 기업 발표(Company Presentation) 세션과 한국관 피칭(pitching·발표) 행사에서 기업설명회(IR)도 한다. 대상포진과 B형간염 백신의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오 USA의 부대행사인 ‘코리아 바이오텍 파트너십(Korea Biotech Partnership, KBTP)’에도 참여, 신규 투자자 및 바이오텍과의 네트워킹 기회도 확보할 계획이다.

차백신연구소는 최근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 ‘CVI-VZV-001’의 국내 임상 1상 시험 톱라인 데이터를 발표하며, 해당 백신의 우수한 내약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약독화 백신 대비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우위를 갖춘 국내 기술 기반으로 개발된 ‘CVI-VZV-001’의 상업화 가능성을 입증하며, 기존 고가 수입 제품에 대한 실질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차백신연구소 염정선 대표는 “바이오 USA에서 차백신연구소의 면역증강제 기술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백신 개발 경쟁력을 소개하고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겠다”며 “기술이전, 투자 유치,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차백신연구소 CI

[image: ]

	차병원 재단 홍보실 기사작성
	1




2
image1.png
CH Vaccine
Institute
| Z= | KPHHA I A

—




image2.png
CH Vaccine
Institute
| 2= | KPHAIH LA

L e




image3.png
CHA Srisreta

el




